터치포굿, 서울시와 손잡고 ‘뉴딜일자리 사업’추진. 환경보호-청년실업 문제 동시에 해결!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솔루션 제공 전문 업체 ‘터치포굿(대표 박미현)’이 서울시와 손잡고 환경 폐기물처리와 청년실업을 한꺼번에 잡는다.
터치포굿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청년일자리민관협력사업) 사업의 일환으로’서울시 청년, 파란 하늘을 부탁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동안 진행된다. 특히 실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 중심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자원순환 분야는 물론 사내 이메일 사용 예절과 같은 실제적인 내용까지 4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자원순환, 업사이클 분야의 전문가 및 미래의 환경 지킴이로 성장하게 된다. 
터치포굿측에 따르면 20명의 청년이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이중 12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12명 전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연의 벗 연구소, 아름다운 가게, 모어댄, 자락당, 어반비즈 서울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에서 활약 중이다. 이들은 올 9월까지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원 받으며, 사후 교육을 통해 사업 기간 내 지속적인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터치포굿의 안지혜 매니저는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른 환경문제와 약 50만영에 육박한 청년실업자 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업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적 시각이 아닌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주체로 키워나 가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bookmark: _GoBack]한편 터치포굿과 서울시는 지난 해 뉴딜일자리 사업 기간 동안, 참여 청년들의 사업장 연계율 90% 이상, 사업 이후 최종 취업 연계 율 40%을 달성했다. 
